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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 

- 지난 7월 25일(현지시간)에 2분기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이 발표되었다. 결론적으로, 작년 하반기에 비교해 미국

의 총수요는 ‘점진적’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. 그러나 연준 위원들이 추정하는 1.8%의 잠

재성장률을 고려하면, 현재 성장 속도는 여전히 과열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. 따라서, 총수요 관점에서 인플레이

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. 2분기 미국 실질 GDP는 전기대비 연율 기준 2.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는 전분기의 1.4%보다 두 배 빨라진 상승 속도이고, 블룸버그 예상치 2.0%을 크게 상회한 수치이다. 

2. GDP 세부 항목 결과 -소비, 투자, 정부지출 모두 견조 

 

<미국 실질 GDP 세부 항목 성장률(전기대비 연율 기준)> 

(1) 개인소비 (상승률 : 1.5% → 2.3%) 

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상품소비(Goods)는 2분기에 2.5% 상승하며 반등했다. 서비스소비(Services)는 

2.2%를 상승하며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. 개인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1.57%p를 기록하며 2분기 GDP 증가세에 

가장 크게 기여했다. 

(2) 민간투자 (상승률 : 4.4% → 8.4%) 

구조물투자(Structures)와 주거투자(Residential)가 저조한 모습으로 감소세를 보였다. 다만, 설비투자(Equipment)가 

11.6% 상승하며 2022년 초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. 지식재산투자(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)는 1분기보

단는 아니지만, 4.5%로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했다.   

 

한편, 재고투자의 성장률 기여도가 0.82%p로 증가하면서 작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+영향을 미쳤다.  

(3) 수출 (상승률 : 1.6% → 2.0%) 

수출 증가율은 1.6%에서 2.0%로 확대되었으나 수입 증가율이 6.1%에서 6.9%로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순수출 하락으

로 이어져 전체 GDP에 – 영향을 끼쳤다. 

 

(4) 정부지출 (상승률 : 1.8% →3.1%) 

연방정부의 국방지출이 -0.9%에서 5.2%로, 비국방지출이 0.6%에서 2.2%로 크게 확대되었다. 지방정부 지출은 1분기

보다 크게 둔화했지만 상승세를 지속했다. (6.0% → 2.0%) 


